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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 수명의 지속 인 증가와 건강에 한 높은 심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화로 일반인들의 

건강정보에 한 이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모바일 헬스 환경으로 의료시장이 확 되면서 많은 

건강 련 앱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그 수용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라이버시 계산모형을 바탕으로 개인건강기록 앱 수용 항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험요인(심리  험, 시간손실 험, 제도  험)  지각된 

혜택요인(유용성, 상호작용성, 자율성)을 도출하고 이들 간의 향 계를 검증하 다. 한, 제조사에 

한 신뢰의 조 효과를 분석하여 지각된 험과 지각된 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가 으로 살펴보았다. 개인건강기록 앱을 인지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국내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가설검증 결과, 지각된 

가치는 수용 항에 부(-)의 향을, 지각된 험(시간손실 험)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향을 미치고, 

지각된 혜택(유용성, 상호작용성, 자율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제조사에 한 신뢰는 지각된 험(제도  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력을 약화시켰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건강기록 앱의 수용 항을 이기 한 세부기 을 확인하고 제안함으로써, 

개인건강기록 앱 시장 환경에서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한 지침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키워드 : 개인건강기록 앱, 수용 항, 지각된 가치, 지각된 혜택, 지각된 험, 라이버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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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 수명의 지속 인 증가와 건강에 한 높은 

심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화됨에 따라 일반

인들의 건강정보에 한 이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

다. 의료기  내에서 인가받은 의료진에 의해 생성, 

수집, 리, 통제되는 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2)과 달리, 

소비자가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자형태로 기록, 

리하는 개인건강기록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정, 2016).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은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정보에 한 일생의 

기록을 안 하게 보 , 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를 말한다(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2013). 

의료분야의 웹 환경에서 2000년  반의 Health 

2.0과 2010년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Mobile Health’ 

환경으로 의료시장이 확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헬스 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발 을 마련하

으며, 모바일 개인건강기록(Mobile Personal Health 

Record: mPHR)의 수집과 리, 서비스 제공에도 

심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박샛별 등, 2012). 특

히, 진료나 치료 등 ‘병원 심’의 본질 인 개념

에서 서비스를 포함하는 ‘환자 심’으로 의료서

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 에서(김재학 

등, 2022), 성장 가능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건강기록 앱을 더욱 성장시키기 해 사용자

들의 지속 인 참여를 유도하는 스마트폰 앱 시장

의 형성과 같은 동인이 필요하다(송승재 등, 2012). 

이에 발맞추어 통령 직속 4차산업 명 원회

(2021)는 ‘디지털헬스 어특별 원회’를 통해 개

인의 건강정보를 본인이 직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랫폼 서비스를 도입하

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략’에 

한 시행방안을 2022년 말까지 단계 으로 구축

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 인 IT 기업인 애 과 삼성은 개인건강기

록 앱이 사 탑재된 디지털기기와 랫폼을 바탕

으로 디지털 헬스 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향후 주

도권을 잡기 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한

국정보통신기술 회, 2016). 삼성헬스는 2021년 

10월 재,  세계 사용자가 3억 명 가량으로 추

정되고 있지만(김재우, 2021), 국내에서의 2022년 

11월 일주일간(10.31~11.6) 실제 사용자가 469만

여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이순임, 2022). 한편, 이

러한 기술의 발 과 막 한 자본 투입 환경에도 

불구하고 건강 련 앱에 한 연구는 기술수용모

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기반으

로 한 사용의도나 정보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검증한 연구가 부분이고( : 고인석, 장혜정, 

2013; 박태연, 남재우, 2017), 일부 수용 항에 

한 연구가 있기는 하나 그 마 도 신확산이론을 

기반으로 한 건강 련 앱 비이용자에 한 질  

연구에 그치고 있다( : 이용정, 배범 , 2017). 

한, 개인건강기록 련 논문은 주로 소비자 특성

에 따라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한 지속 인 사

용의도에 한 연구가 부분인 실정이다( : 김

재학 등, 2022; 김진  등, 2008; 박서라 등, 2020; 

백은혜 등, 2012; 이용정, 2016)(<표 1> 참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건강기록 앱  기본 

앱으로 사 탑재되는 애 의 Health Record(구 HealthKit), 

삼성의 Samsung Health(구 S Health)를 인지하면서

도 사용하지 않는 국내 학생을 상으로 라이

버시 계산모형(Privacy Calculus Model)을 통해 개

인건강기록 앱 수용 항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를 제안하며, 지각

된 가치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지각된 

험요인(Perceived Risk)과 지각된 혜택 요인(Per-

ceived Benefit)을 각각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들이 

수용 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어떤 요인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다. 이때, 제조사에 한 신뢰도의 조 효과를 분

석하여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해서도 추가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개인건강기록 앱 맥락에서 사

용자와 마  담당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는 사용자들의 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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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효과 으로 높이기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해  것으로 기 한다.

Ⅱ. 이론  배경

2.1 개인건강기록

197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인 PHR은 개

인이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주도 으로 통합하고 

리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상에게 제공하고 

활용하는 기술  서비스를 말한다(한국보건의료

정보원, 2022). 북미의료정보경 학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HIMSS)

에서는 PHR을 개인 본인이나 가족의 일생 동안의 

모든 건강정보를 안 하게 보 , 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로 정의하 다(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2013). NAHIT(National Alliance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에서는 PHR을 자의무기

록(EMR), 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과 비교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 리건강

기록(Personally Controlled Health Record: PCHR)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한국

산업기술평가 리원, 2013).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2013)에 따르면 EMR은 하나의 의료기  안

에서 인가받은 의료진에 의해 생성, 수집, 리, 

통제되는 개인의 건강 련 자기록을 의미하며, 

EHR은 범국가 으로 인정되는 상호운용성 표

에 부합하고 다수의 의료기 을 통해 인가받은 의

료인에 의해 생성, 리, 통제되는 개인의 건강

련 자기록을 의미한다. PHR은 특정 의료기 에 

종속되지 않는 개인 본인이 자신의 건강기록에 

해 완벽한 리 권한을 가질 수 있어, 진료에 한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기록을 바탕으

로 한 맞춤화된 서비스도 쉽게 개발할 수 있다(한

국산업기술평가 리원, 2013).

PHR은 정보 장 상태에 따라 USB나 CD상태

로 정보를 장하는 독립형개인건강기록(Stand-

Alone PHR), EMR과 연계해서 장하는 형태의 

자의무기록에 연결된 개인건강기록(EMR-Tethered 

PHR), EHR과 상호 연동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의 상호 연결된 개인건강기록(Interconnected 

PHR)으로 구분된다. 한, 구축 유형에 따라서 휴

장치기반(Handheld) PHR, 인터넷기반(Web-Based) 

PHR, 컴퓨터기반(PC-Based) PHR, 종이기반(Paper-

Based) PHR로 나  수 있다(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2013). 기존의 종이기반 PHR이나 컴퓨터기

반의 PHR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성장속

도가 더디게 이루어졌지만, 속한 정보기술의 발

달로 모바일 기기가 활성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건강 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개인건강기록(mPHR)의 성장과 확산이 이

루어지고 있다(유로 등, 2016).

아이뉴스24(2019)에 의하면 미국의 IT 10  기업

들이 약 3조 달러로 추산되는 헬스 어 시장에서 

최근 6~7년간 47억 달러(약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자 으로 다수의 기업을 인수하며 시장에 본격

으로 진출하는 것은 회사의 지출을 통제함으로써 

새로운 수익 창출의 잠재력 뿐 아니라 비용 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다수

의 IT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의 성공 인 안착을 

해 많은 자 력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개인건강기록 련 앱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이뉴스24, 2019).

애 은 2014년 iOS(iPhone OS) 기반의 HealthKit

을 출시하고 모바일 기기에 바이탈 사인(Vital Signs)과 

검사결과, 양, 피트니스, 신체정보, 생리주기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장하고 리할 수 있도록 하

고, 2015년 4월 기 으로 앱과 디바이스, 주요 병

원과 보험사 등 활용기 을 약 900개까지 확 하

며 디지털 헬스 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 회, 2016). 애 의 HealthKit

는 EMR 시스템을 연결해 사용자 본인의 의료 데

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개인건강기록 앱으로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과 펜실베니아 학병원

에서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다(정원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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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내용 자(연도)

용 이론에 

따른 분류 

확장기술수용모델을 용하여 PHR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 요인을 악하고 

이를 검증함.

고인석, 

장혜정(2013)

웹 기반 건강정보서비스의 사용의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주요변수로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도출하고, 기술수용모델을 용하여 개인의 특성과 지각된 상호작

용이 모바일 건강정보서비스의 수용에 미치는 향을 측정함.

박태연, 

남재우(2017)

신확산이론을 기반으로 모바일 건강 앱의 비수용자와 사용 단자의 인식  

행태를 분석하고, 건강 앱의 확산  지속 인 사용을 해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함. 

이용정, 

배범 (2017)

소비자 특성에

따른 분류

PHR을 이용한 평생건강 리서비스에 한 의료소비자의 태도와 건강정보 이용행

태를 악하고, 그 태도에 미치는 소비자 특성 요인을 악한 후 PHR을 이용한 

한 평생건강 리서비스의 공 방안을 마련하기 한 과학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김진  등(2008)

의료이용자(보건 학생)와 의료제공자(의과 학생) 간의 PHR의 이해정도, 활용, 

리에 해 조사한 후 연구 상 간의 차이를 비교함.
백은혜 등(2012)

개인건강기록 앱의 장단 을 분석하여 소비자 건강정보 행태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함.
이용정(2016)

발달장애 아동의 PHR 리에 한 보호자의 근성을 높이는 통합 리 어 리

이션을 제작하고 사용자 평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어 리 이션 제작에 한 디자

인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함.

박서라 등(2020)

뇌병변 장애인의 자발 인 통합 건강 리를 해 e-PHR의 필수 서비스 항목을 

조사하여 항목의 요도  우선순 를 악하 으며, 향후 장애인의 건강증진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한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함.

김재학 등(2022)

<표 1> 개인건강기록 련 선행연구

한, 삼성 자는 PHR 랫폼인 삼성헬스

(Samsung Health)를 제공하고, 피트니스  당 

등을 리하는 77개의 트 앱에 심박측정기, 

당측정기 등 35개의 액세서리 등을 연동시킴으로

써 에코시스템의 극 인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 회, 2016). <표 1>은 개인건

강기록 련된 선행연구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나

타낸 것으로, 확장기술수용모델 등의 이론을 용

하거나 의료 소비자의 특성을 개인건강기록 맥락

에 맞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이 실시한 디지털 헬스 어에 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81.9%는 디지털 

헬스 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

이라 평가하 고 그  61.3%가 모바일 헬스를 이

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 으며, 이용 만족도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DI, 2021). 이러한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 사 탑재되어 있

는 개인건강기록 앱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

가 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건강기록 앱

의 수용 항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 악

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스마트폰에 기본 으로 

설치되어 있는 개인건강기록 앱을 인지하고 있지

만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 해서 어떠한 수용 항

이 작용하는지에 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2.2 수용 항

항은 심리  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

 상태로, 자신의 자유가 받는다고 인식될 

때, 받은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생각이나 행

동에서 시작된다(Brehm, 1966). 정보시스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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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련된 기술수용모델(TAM)이나 통합기술

수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등의 연구만으로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활용 행동에 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항이 요한 요

인으로 주목받고 있다(최수련 등, 2022).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해서는 수용행

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불가

능하며, 이와 동시에 수용 항에 향을 주는 요

인을 분석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여주어야 한다

(조인제 등, 2015; 최수련 등, 2022).

정보시스템 분야의 항에 한 선행연구는, 사

용자 혹은 소비자 항(User/Consumer Resistance), 

신 혹은 변화에 한 항(Resistance to Innova-

tion/Change) 등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Jiang et al., 2000; 

조인제 등, 2015; 최수련 등, 2022). 한, Ram(1987)

이 신이론(Innovation Theory)의 에서 정의한 

수용 항은 신기술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생겨나

는 소비자의 정상 인 반응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상이며(성혜진, 모, 

2022), 항이 극복되어야만 수용도 가능해진다

(Kuisma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

버시 계산모형(Privacy Calculus Model)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의 부정 인 수용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수용 항을 이용하여(Nault et al., 1997), 선행

변수 간의 향력에 어떻게 여하는지 검증하고 

학술 , 실무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라이버시 계산모형

본 연구는 라이버시 계산모형을 이용하여 

험과 혜택의 측면에서 개인건강기록 앱 수용 항

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라이버시 

련 환경에 Homans(1958)의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나 Vroom(1964)의 기 이론

(Expectancy Theory of Motivation)을 목시켜 인

간의 경제  는 사회 인 이득을 해 일정 수

의 라이버시를 희생하는 것을 라이버시 계

산모형이라고 정의하 다(Laufer and Wolfe, 1997). 

사용자들이 재의 특정 행 가 래할 미래의 잠

재 인 손실과 이득을 비교한 후 행 여부를 결정

하는 과정을 라이버시 련 행 에 용한 것이

다(Laufer et al., 1974). 한, 경 정보시스템(Ma-

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IS) 분야에서 자신

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라이버시를 정보 라이버시로 정의하 다(민

진 , 김병수, 2013). 그러므로, 라이버시 계산모

형은 정보교환의 에서 소비자의 라이버시 

행동을 이해하기 해 발 되었으며(김종기, 김

상희, 2014), 험과 이익을 평가하는 계산 행 가 

기술경험과 정보 리 능력에 의해 향을 받는다

(장열 등, 2022).

정보 라이버시의 경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

나는 비용(Cost)이나 이익(Benefit)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신념(Beliefs)이나 기질(Disposition) 등에 

의해서도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으로부

터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받았을 때, 정보를 제공

하기  이러한 요인들이 험-이익 분석(Risk-

Benefit Analysis)에 반 된다(Li et al., 2011). 즉 

라이버시 계산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험보다 크거나 

어도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될 때 정보제공 행동을 

이행할 것이다(Culnan and Bies, 2003). 이는 만약

에 발생하게 될 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자신의 정

보를 제공받은 업체가 자신을 보호해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익으로 여기고, 반 라면 험으로 여

길 것이기 때문이다(Li et al., 2011).

이처럼 라이버시 계산이론은 소비자의 정보 

라이버시에 해서 계산 인 분석을 하기에 유

용한 측정도구로 알려져 있으며(Culnan and Bies, 

2003), 이익과 험을 측정한 부분의 연구는 정

보제공의도를 결과요인으로 설정하고, 교환 계

에서 개인의 라이버시에 한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김종기, 김상희, 2014). 본 연구에서는 라

이버시 계산모형을 개인건강기록 앱 환경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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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자의 수용 항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지각된 가치를 설정하고(Najjar and Bui, 2012), 

지각된 가치에 한 선행요인으로 지각된 험요

인(심리  험, 시간손실 험, 제도  험)과 

지각된 혜택요인(유용성, 상호작용성, 자율성)을 

설정하여 그 인과 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조인

제 등, 2015).

2.4 지각된 험

지각된 험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다(이한석, 

2016). Cox(1967)는 구매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

해 나타나는 기 가치의 손실발생을 주 으로 

지각하는 것을 지각된 험으로 보고 불확실성과 

손실의 함수로 정의하 다. 한, 지각된 험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한 소비자의 의식 이거나 무의식

인 험이다(Bauer, 1960).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험을 고객의 주 인 평가에 따라 측정

하고 있으며, 경제  험, 성능  험, 시간  

험, 신체  험, 심리  험, 보안  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리 연구되고 있다(노미진, 

2011). 소비자는 구매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는 험요

소가 따르기 때문에(Jarvenpaa et al., 1999) 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김종

호, 신용섭, 2000).

심리  험(Psychological Risk)은 제품이나 서

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고객 자신의 가치 과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험을 말한다(노미진, 

2011). 즉,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불확실성, 불편함, 우려 등의 심리 인 불안감(꾸

안잉 등, 2017), 는 구매한 제품이 자신의 이미지

나 자아 개념과 맞지 않을 가능성에 한 심리

인 험을 의미한다(Jacoby and Kaplan, 1972).

시간손실 험(Risk of Time-Loss)은 물건을 구

매하는 행동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어

서 불만족스러운 상품을 돌려주기 해 사용한 시

간이나 새로운 상품을 받기 해 기다린 시간손실 

비용 등 모든 것을 포함한 험을 의미한다

(Roselius, 1971). 이는 모바일 개인건강기록 앱의 

사용방법을 배우는데 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거

나, 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그것을 체하거나 

삭제하는데 빼앗길 수 있는 험이다(정승렬 등, 

2006).

제도  험(Legal Risk)은 기술의 발  속도에 

비해 정부의 규제나 법률  제도가 지연됨으로써 

사용자가 인지하게 되는 부정 인 험이다(최수

련 등, 2022). 배 아(2016)의 연구에 따르면 재 

다양한 형태의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건강기록

이 등장하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정보

시스템 내에서는 의무기록 등의 건강과 질병에 

한 정보에 의료소비자의 근성이 매우 낮아 건강 

련 정보제공 서비스에 한 만족도 역시 매우 

낮다(김진  등, 2008). 정부가 재 추진하고 있

는 ‘마이헬스웨이’ 사업의 경우 의료데이터의 정

보주체에 한 의료계와 산업계, 환자 단체의 시

각이 달라 사업에 난항이 상되고 있다(김주연, 

2022). 의료데이터 제공에 한 환자와 의료기

의 수익분배와 련된 사항이나 데이터 송에 따

른 법  책임 등 정보 주체가 어디에 있든 리 

 통제가 필요한 시 에서 주요한 험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주연, 2022; 최수련 등,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건강기록 앱의 수

용 항과 련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이용정, 

배범 , 2017) 개인의 인지  평가인 지각된 험

을 심으로 그 향 계를 살펴보고자 하 으며

(송성범 등, 2013), 지각된 험 변수로 심리  

험, 시간손실 험, 제도  험을 고려하 다. 이

에, 라이버시 계산모형에 따라 개인건강기록 앱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한 험을 인지하

는 정도(임병하, 강동원, 2014)와 개인건강기록 앱

을 인지하고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손실을 인

지하는 정도를 측정하 다. 한, 개인건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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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과 련된 정부 규제정책에 의해 앱 서비스의 

활용능력 약화를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 다.

2.5 지각된 혜택

지각된 혜택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 얻을 수 있는 정 인 결과물로서 상

의 목표나 가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고(정혜선 등, 

2017), 사용자의 성과와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최수련 등, 2022). 지각된 혜택은 

소비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험을 무릅쓰고 얻게 

되는 이익이므로(이한석, 2016), 험감수 의사결

정은 역(사회  역, 도덕  역)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며(Weber et al., 2002), 특히 소비자의 

험감수 의사결정에 지각된 혜택이 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이한석, 2016), 개인건강기록 앱 수

용 항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지각된 혜택요

인으로 유용성, 상호작용성, 자율성을 측정항목으

로 구성하 다.

유용성(Usefulness)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혜택요인으로(Venkatesh and 

Davis, 2000), 사용자가 큰 노력 없이도 손쉽게 특

정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Davis, 1989). 이태민 등(2009)은 사용

자의 심있는 정보를 필요한 시 이나 한 장

소에서 제공되었을 때 지각되는 유용성이 활성화

된다고 하 다. 개인건강기록 앱을 사용함에 따라 

개인의 성과와 능률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를 인

지하는 정도로 유용성을 정의하고, 주요한 혜택요

인으로 고려하 다.

상호작용성(Interaction)은 과거 인 계 커뮤

니 이션의 한 가지 속성으로 간주되었으나(이태

민, 2004), 모바일 환경에서 장소에 상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는 것을 모바일 상호작용성으로 정의

하 다(이태민 등, 2009). 상호작용성은 둘 는 

그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 간에 서로 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에서의 호혜 인 행동과정으로(조

윤희, 임소혜, 2019) 온라인 기반 커뮤니 이션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요한 개념이다(McMillan 

and Hwang, 2002). 상호작용성은 커뮤니 이션 과

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과 반

응을 수집하고 악하여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 

반응하는 메시지 교환 과정이므로(Deighton and 

Martin, 1996) 개인건강기록 앱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경험된 심리 인 상태의 정도로 정의하고 혜택

요인으로 선정하 다.

자율성(Autonomy)은 제품이 사용자의 개입 없

이 목표 지향 이고 독립 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Rijsdijk and Hultink, 2009). 한, 

자율성은 스스로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단하여 자율 으로 작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의 개

념요소  하나이다(최민 , 김천수, 2017). 본 연

구에서는 개인건강기록 앱이 간섭 없이 독립 으

로 목표 지향 인 방법으로 작동하는 것을 인지하

는 정도를 자율성으로 나타내고 혜택요인으로 도

출하 다.

2.6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 행동이나 마  분야에

서 행동의도나 행동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다루어진다(최수련 등, 2022). 사람이 행하는 모든 

상호작용에서의 기본은 돈이 아닌 가치이며, 가치

있는 상을 구하기 해 소비행 에 참가한다

(Mittal and Sheth, 2001). 의 소비자에게 있어 

가장 매력있는 구매 동기인 주 인 개념의 가치

는 소비자나 문화,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

로(Berry and Yadav, 1996), 소비행 와 련해서 

얻게 되는 험과 혜택 사이의 상쇄(Trade-Off)를 

통해 나타나는 인지  평가를 지각된 가치로 정의

하 다(주 환, 2007). 즉, 특정 서비스나 재화를 

소비자가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과 소유하

기 해서 지불하는 비용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Zeithaml, 1988). 본 연구에서는 개인건강기록 앱

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지각된 가치를 측정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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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가치

H2(-)

H5

H4

H3

H1(-)
수용저항

신뢰

지각된 위험

제도적 위험

시간손실
위험

심리적 위험

자율성

상호작용성

유용성

지각된 혜택

<그림 1> 연구모형

각된 가치가 수용 항에 미치는 향 계를 측정

하고자 하 다.

2.7 신뢰

신뢰는 경 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요성을 인정받는 개념이다(조휘형, 

홍일유, 2010). 신뢰는 거래 계에서 소비자가 상

 거래자의 말이나 행동을 으로 믿고(홍세

일 등, 2016) 의도한 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Gefen et al., 2008; Jarvenpaa et 

al., 1999). 신뢰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후에 형성

될 수 있는 개념이며, 특히, 경제 인 측면의 거래

계에서 고객의 행 가 결정될 때 신뢰는 더욱 

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노미진, 2011). 부분

의 연구자들은 상 가 호의 인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심리 인 믿음으로 신뢰를 정의하 으

며, 상 와의 경험을 통해 시간이 쌓일수록 신뢰

는 발 한다(조휘형, 홍일유, 2010). 한, 신뢰는 

고객이 느끼는 험을 감소시켜 으로써 행 의

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Jarvenpaa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제조사에 한 신뢰를 조 변수로 

설정하고 지각된 험과 지각된 혜택이 지각된 가

치와의 인과 계에 한 검증 시 어떠한 향 계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라이버시 계산모형을 기반으

로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수용 항에 향을 미

치는 변수로는 지각된 가치를 제안하고, 지각된 

가치의 선행변수로는 지각된 험(심리  험, 

시간손실 험, 제도  험)과 지각된 혜택(유용

성, 상호작용성, 자율성)을 설정하 다. 조 변수

로는 제조사에 한 신뢰를 제안하 으며, 지각된 

험과 지각된 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신뢰

가 어떠한 향력을 미치는지에 해서 연구하

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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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가설

Najjar and Bui(2012)는 라이버시 계산모형을 

바탕으로 모바일 앱 이용에 한 개인정보 근 

허용의도에 한 선행요인으로 지각된 가치를 제

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를 개인건강

기록 앱 이용 시 라이버시와 련하여 상되는 

험과 혜택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느

끼는 가치의 정도로 정의하며, 개인건강기록 앱에 

한 사용자의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록 수용 항

을 여주고, 사용의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행동

할 것으로 상하 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H1: 지각된 가치는 수용 항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험은 사용자들이 개인건강기록 앱을 

이용하면서 상할 수 있는 다양한 손실에 한 

지각을 의미한다(노미진, 이경탁, 2012). 선행 연

구자들은 험 감소의 요성을 지각하고 지각된 

험을 라이버시 험, 사회  험, 심리  

험, 시간손실 험, 경제  험, 시간제한 험 

등 다차원 인 으로 구분하며 이에 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Jacoby and Kaplan, 1972). 정승

렬 등(2006)은 자상거래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지각된 험을 라이버시 험, 시간손실 험, 

사회  험, 기술  험, 제품성능 험, 경제  

험이라는 다차원  에서 분석하고 지각된 

험의 상  구성요소임을 증명하 다. 배 아

(2016)는 자화된 개인건강기록의 법  문제에 

한 연구에서 개인건강기록을 도입하여 활성화

하기 해서는 보건의료법의 개선과 재해석이 필

수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험의 하 변수로 심리  험, 시간손실 험, 

제도  험을 설정하고 각 변수들이 지각된 가치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지각된 험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2a: 심리  험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b: 시간손실 험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c: 제도  험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Davis et al.(1989)은 TAM을 제안하면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이라는 변수를 이용

하여 정보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측

정하여 사용자들이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의 정보기술을 쉽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

명하 다. Cheng et al.(2006)은 인터넷뱅킹 이용에 

한 사용자의 수용의도를 측정하기 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지각된 웹보안을 추

가하여 고객의 태도와 사용의도와의 계를 분석

하여 Davis et al.(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를 도출하 다. 조윤희, 임순혜(2019)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의 상호작용성이 사용자의 심리

 반응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연구에서 의사사

회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과 사회  실

재감  몰입감의 수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Rijsdijk and Hultink(2007)의 연구에 따르

면 지능형 제품은 자율성, 학습능력, 반응성, 업 

능력, 인간  상호작용, 성격 등 6가지 속성을 가

지고 있으며, 스마트 제품의 자율성이 제품의 가

치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다(이동주, 2015).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혜택의 

하 변수로 유용성, 상호작용성, 자율성을 설정하

고 각 변수들이 지각된 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3: 지각된 혜택은 지각된 가치에 해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a: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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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이다.

  H3b: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해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c: 자율성은 지각된 가치에 해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Jarvenpaa et al.(1999)  Gefen 

et al.(2008)의 신뢰에 한 연구를 기반으로 고객

의 의도 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

로 신뢰를 정의하 다(노미진, 2011). Luarn and 

Lin(2005)의 모바일뱅킹 이용에 한 고객의 수용

의도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행동의도의 선행요인

으로 신뢰를 제안하고 신뢰와 행동의도와의 계

를 규명하 다. 한, Egea and González(2011)는 

자의료기록 시스템에 한 사용의사의 수용에 

한 연구에서 신뢰와 의도의 계를 확인하면서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지각된 험을 고려하 다. 

신뢰가 지각된 험과 의도 사이의 매개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노미진, 2011). 본 연구

에서는 제조사에 한 신뢰에 따라 지각된 험과 

지각된 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어떠한 조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4: 제조사에 한 신뢰는 지각된 험이 지각

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향력을 약화시

킬 것이다.

H5: 제조사에 한 신뢰는 지각된 혜택이 지각

된 가치에 미치는 정(+)의 향력을 강화시

킬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모바일에 사 탑재된 개인건강기록 

앱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국내 학생

을 상으로 제안된 연구모형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지각된 험, 지각된 

혜택, 지각된 가치, 수용 항을 측정하기 해 리

커트(Likert) 7  척도를 활용하 다. 구체 으로, 

모바일 기기에 사 탑재되어 있는 개인건강기록 

앱인 애 의 Health Record, 삼성의 Samsung Health

를 인지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국내 수도권 소재 

‘K’ 학교의 학부생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비 설문조사(Pilot Study)를 통해 최종 문항을 

확정한 후, 편의추출 방식을 통해 오 라인으로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총 243부를 수집하 다. 

개인건강기록 앱을 사용하고 있어 모집단에 해당

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27부가 최

종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한 표

본의 인구통계학  분포는 <표 2>와 같다.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0 39.4

여자 77 60.6

학력

1학년 32 25.2

2학년 28 22.0

3학년 49 38.6

4학년 18 14.2

공계열

문과 학 5 3.9

경 학 37 29.1

생활과학 학 4 3.1

체능 학 34 26.8

기타 47 37.0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n=127)

4.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측정 문항을 모바일 개

인건강기록 앱 수용 항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  정의는 <표 3>에 나타

내었고, 실제 설문에 활용된 측정항목은 <표 4>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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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조작  정의 참고문헌

수용 항
개인건강기록 앱 수용과정에서의 거부감 는 반  의사를 인지

하는 정도
Ram(1987)

지각된

험

심리  험
개인건강기록 앱 이용 에 사용자 자신의 가치 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발생되는 불편함의 정도 
노미진, 이경탁(2012)

시간손실 험
개인건강기록 앱 서비스를 인지하고 사용하는데 소요될 시간 

손실을 인지하는 정도

제도  험
개인건강기록 앱과 련된 정부 규제 정책에 의해 앱 서비스의 

활용 능력 약화를 인지하는 정도
자기개발

지각된

혜택

유용성
개인건강기록 앱을 사용함에 따라 개인의 성과와 능률을 얼마나 

향상하는지를 인지하는 정도
노미진, 이경탁(2012)

상호작용성
개인건강기록 앱과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된 심리 인 상태의 

정도(지연, 실시간 화, 참여 없음) 
조윤희, 임소혜(2019)

자율성
개인건강기록 앱이 간섭없이 독립 으로 목표 지향 인 방법으

로 작동하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

Rijsdijk and Hultink

(2007)

지각된 가치
개인건강기록 앱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유용한 가치를 인지하는 

정도
Lin and Wang(2006)

신뢰 제조사에 한 반 인 신뢰를 인지하는 정도 Luarn and Lin(2005)

<표 3> 변수의 조작  정의

Ⅴ. 연구결과

개인건강기록 앱  사 탑재되어 나오는 애

의 Health Record와 삼성의 Samsung Health를 인지

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국내 수도권 소재 학생

을 상으로 수집된 243부의 설문  불성실 응답

을 제외한 127부의 설문을 IBM SPSS Statistics 

26(SPSS 26)과 SmartPLS 4.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증을 해 Cronbach's 

Alpha 값은 SPSS 26을 사용하여 도출하 고,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가설검증은 SmartPLS 4.0을 사용하 다.

5.1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측정모델(Measure-

ment Model)을 분석하기 해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항목에 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Cronbach’s Alpha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

ability: CR) 값의 결과는 각각 0.857과 0.89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 다(Hair et 

al., 2019).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은 

확인  요인분석(CFA)을 실시하 으며, 모든 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0.677 이상이므로 기 치인 0.5를 상회하 으며

(Fornell and Larcker, 1981), 요인 재량(Factor 

Loadings)은 0.684에서 0.958 범 안에서 유의함을 

보여주어 집 타당성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다

(Bagozzi et al., 1991). 한, 평균분산추출(AVE) 값과 

상 계수들 간의 계(<표 5> 참조)에서 AVE의 제곱

근의 값인 각선의 굵은 값들이 각 변수간의 상 계

수 값을 모두 과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별타

당성을 검증하 다(Fornell and Larcker, 1981). 한, 

변수 간의 실제 상 계를 확인한 <표 6>에서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 of Correlations) 값

이 임계값인 0.9를 과하지 않았으므로 별타당도

가 확보된 것을 확인하 다(Henseler et al., 2015).



변수 측정문항
요인
재량

Cronbach’s α CR AVE

심리  험
(PSY)

개인건강기록 앱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함 0.904

0.857 0.892 0.677

개인건강기록 앱에 한 생각은 나에게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함

0.684

개인건강기록 앱을 이용할 때는 나의 생활 패턴이 고려되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생각함

0.758

개인건강기록 앱을 이용하여 건강 리나 운동 리를 하는 
것은 나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음

0.920

시간손실 
험

(TIM)

개인건강기록 앱을 이용하는데 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함

0.865

0.877 0.915 0.729

개인건강기록 앱에서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에 무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고 생각함

0.868

개인건강기록 앱 이용시 앱 기능들의 정상 작동유무 확인과 
업데이트에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고 생각함

0.904

개인건강기록 앱에서 사용되는 의학 문 용어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고 생각함

0.771

제도  험
(LEG)

개인건강기록 앱을 이용하면 많은 이익이 될 것임 0.933

0.907 0.940 0.840개인건강기록 앱은 나에게 아주 유용할 것임 0.946

개인건강기록 앱을 이용하면 시간, 비용이 약될 것임 0.868

유용성
(USE)

개인건강기록 앱을 이용하면 많은 이익이 될 것임 0.921

0.899 0.937 0.832개인건강기록 앱은 나에게 아주 유용할 것임 0.935

개인건강기록 앱을 이용하면 시간, 비용이 약될 것임 0.880

상호작용성
(INT)

나는 개인건강기록 앱을 통해 나의 건강상태를 리할 수 
있을 것임

0.872

0.894 0.927 0.760

나는 개인건강기록 앱을 통해 나의 건강상태를 빠르고 정확
하게 악할 수 있을 것임

0.935

개인건강기록 앱은 나의 특정한 요구에 빠르고 능률 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임

0.797

나는 개인건강기록 앱에서 나의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0.879

자율성
(AUT)

별도의 조작 없이도 나의 변화된 건강상태를 자율 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임

0.935

0.943 0.964 0.899
별도의 조작 없이도 나의 변화된 건강상태를 자율 으로 

장할 수 있을 것임
0.950

별도의 조작 없이도 나의 변화된 건강상태를 자율 으로 
알려  것임

0.958

지각된 가치
(VAL)

개인건강기록 앱은 내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것임

0.920

0.873 0.922 0.799개인건강기록 앱은 내가 투자한 노력에 비해 나에게 더 큰 
이익을  것임

0.927

개인건강기록 앱 사용은 나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할 것임 0.832

수용 항
(RES)

나는 개인건강기록 앱을 비추천할 의향이 있음 0.900

0.879 0.916 0.731

나는 개인건강기록 앱을 사용하는 것에 반 할 의향이 있음 0.896

나는 군가 개인건강기록 앱의 사용을 권하더라도 거 할 
것임

0.763

나는 개인건강기록 앱에 하여 부정 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

0.856

<표 4> 측정문항, 신뢰성  타당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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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 편차 PSY TIM LEG USE INT AUT VAL RES

PSY 3.400 1.215 0.823a)

TIM 3.553 1.208 0.570 0.854

LEG 4.381 1.146 0.271 0.472 0.917

USE 4.470 1.098 -0.335 -0.197 -0.202 0.912

INT 4.575 0.989 -0.269 -0.131 -0.116 0.602 0.872

AUT 4.312 1.185 -0.171 -0.171 -0.163 0.490 0.740 0.948

VAL 4.522 0.919 -0.237 -0.218 -0.093 0.598 0.750 0.654 0.894

RES 2.904 1.074 0.551 0.347 0.315 -0.297 -0.162 -0.169 -0.179 0.855

<표 5> 상 계  별타당성 분석결과

a) 각선의 값들은 AVE의 제곱근을 의미함.

변수 PSY TIM LEG USE INT AUT VAL RES

PSY

TIM 0.630

LEG 0.293 0.534

USE 0.328 0.218 0.208

INT 0.269 0.151 0.125 0.670

AUT 0.185 0.192 0.176 0.532 0.806

VAL 0.225 0.241 0.126 0.678 0.847 0.718

RES 0.676 0.377 0.338 0.321 0.179 0.186 0.188

<표 6> 상 계  별타당성 분석결과(HTMT)

5.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SmartPLS 4.0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Re-

sampling)기법(n=127, 부트스트래핑 수 5,000)을 

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가설 가운데, 지각된 가치가 

수용 항에 부(-)의 향을(H1 채택), 지각된 험

변수  시간손실 험이 지각된 가치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다(H2b 채택). 

지각된 혜택변수인 유용성, 상호작용성, 자율성은 

지각된 가치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3a, H3b, H3c 채택). 지각된 험과 지각

된 혜택은 지각된 가치에 해 약 63.0%(0.63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지각된 가치는 수용 항

에 3.2%(0.032)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5.3 조 효과 분석

지각된 가치의 조 변수인 제조사의 신뢰에 따

른 조 효과 분석을 해 신뢰 변수의 평균값인 

6.92를 기 으로 신뢰도가 낮은 그룹(≤6, n=44)과 

신뢰도가 높은 그룹(≥7, n=83)으로 각각 구분한 

후, 각각의 그룹에 해 지각된 험과 지각된 혜

택의 특성 변수들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제조사 신뢰에 따른 조 효과를 검증

하기 해 SmartPLS 4.0의 집단간 비교분석

(Multi-Group Analysis: MGA)을 실시하 다. 제조

사 신뢰에 따른 조 효과(H4, H5)를 분석한 결과

는 <표 8>과 같다. 제조사 신뢰에 따른 조 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H4의 계에서 제도  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두 그룹간 조 효과가 10%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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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경로계수 t-value 채택여부

H1 지각된 가치 → 수용 항 -0.179 1.680+ 채택

H2a 심리  험 → 지각된 가치 0.067 1.057 기각

H2b 시간손실 험 → 지각된 가치 -0.162 2.175* 채택

H2c 제도  험 → 지각된 가치 0.097 1.311 기각

H3a 유용성 → 지각된 가치 0.226 3.207** 채택

H3b 상호작용성 → 지각된 가치 0.487 5.238*** 채택

H3c 자율성 → 지각된 가치 0.183 2.076* 채택

<표 7> 가설검증 결과요약

+p<0.1, *p<0.05, **p<0.01, ***p<0.001

가설 분류 신뢰도가 낮은 그룹 신뢰도가 높은 그룹 채택여부

H4a

(심리  험 →

지각된 가치)

Path coefficient -0.035 0.055

기각
Standard error 0.153 0.083

Sample size 44 83

t-value -0.570

H4b

(시간손실 험 →

지각된 가치)

Path coefficient -0.035 -0.158

기각
Standard error 0.152 0.086

Sample size 44 83

t-value 0.767

H4c

(제도  험 →

지각된 가치)

Path coefficient -0.115 0.184

채택
Standard error 0.126 0.114

Sample size 44 83

t-value -1.659+

H5a

(유용성→

지각된 가치)

Path coefficient 0.086 0.260

기각
Standard error 0.146 0.087

Sample size 44 83

t-value -1.098

H5b

(상호작용성 →

지각된 가치)

Path coefficient 0.602 0.458

기각
Standard error 0.179 0.106

Sample size 44 83

t-value 0.744

H5c

(자율성 →

지각된 가치)

Path coefficient 0.202 0.183

기각
Standard error 0.169 0.104

Sample size 44 83

t-value 0.102

<표 8> 조 효과 분석결과

+p<0.10

되었다(H4c). 심리  험(H4a)과 시간손실 험

(H4b)의 두 그룹간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

만, 시간손실 험의 경우 신뢰도가 높은 그룹보

다 신뢰도가 낮은 그룹에서 부(-)의 향력을 약화

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H5의 계에서 지

각된 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두 그룹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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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Ⅵ. 토론  결론

6.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라이버시 계산이론을 개인건강기

록 앱 환경에 용하여 사용자의 수용 항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가치를 설정하고, 지

각된 가치에 한 선행요인으로 지각된 험요인

(심리  험, 시간손실 험, 제도  험)과 지

각된 혜택요인(유용성, 상호작용성, 자율성)을 설

정하여 그 인과 계를 검증해보고자 하 다. 

한, 제조사에 한 신뢰에 따라 지각된 험과 지

각된 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력이 두 

그룹에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신뢰 변수의 조 효

과를 추가로 확인하 다. 검증결과 첫째, 지각된 

가치는 수용 항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 다(=-0.179, t=1.680)(H1 채택). 지각된 가

치가 높을수록 수용 항을 덜 느끼게 되므로, 사

용자들의 수용 항을 이기 해서는 지각된 가

치를 높이는 방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각된 험  시간손실 험이 지각된 가치에 

해 부(-)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0.162, t =2.175)(H2b 채택). 사용자들은 개인건

강기록 앱을 이용하면서 앱 기능의 정상작동 유무

를 확인하거나 앱의 업데이트에 많은 시간을 소비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앱이 운동 이나 활동 

의 모든 기록을 정확하게 장하지 못한다는 것

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사용자들은 운동 에도 

끊임없이 앱의 작동유무를 확인하느라, 불필요한 

시간소비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이

런 부분들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

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각된 험  심리  

험과 제도  험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 다(H2a, H2c 기

각). 넷째, 지각된 혜택요인인 유용성, 상호작용성, 

자율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H3a, H3b, H3c 채택). 이는 사용

자들이 개인건강기록 앱을 이용할 때 지각된 험

보다는 지각된 혜택에 더 큰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으며, 정보습득과 여러 가지 활용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지

각된 험 요소  제도  험이 제조사에 한 

신뢰에 따라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 계에서 

신뢰도가 낮은 그룹과 신뢰도가 높은 그룹간 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H4c 채택). 제

조사의 신뢰가 높을수록 제도  험이 지각된 가

치에 미치는 부(-)의 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사에 한 신뢰가 개인건강기록 

앱의 사용에 향을 미친다는 을 근거로 사용자

들의 앱 이용률을 높이기 해서 제도  험을 

낮추기 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2 연구의 시사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 로 다음의 학문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개인건

강기록 앱 수용 항에 한 정성연구를 바탕으로 

정량 인 연구를 수행하는 최 의 연구라는 이

다. 선행연구 에서 개인건강기록 앱의 수용 항

에 한 연구는 신확산이론을 기반으로 한 건강 

앱 비이용자에 한 것으로 질  연구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  연구를 기 로 하여 정

량 인 방법으로 연구를 시행하 다. 둘째, 개인

건강기록 앱 수용 항에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한 지속 인 사용의도에 한 연구가 부분이

었다. 개인건강기록 앱 사용을 확 시키기 해서

는 사용의도와 더불어 수용 항에 미치는 요인들

을 분석하고 악하는 것이 요하다. 수용 항의 

변수들로 인해 사용자들이 사 탑재된 개인건강

기록 앱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악하고 향후 

그 변수들과 련된 사항을 제거  보완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라이버시 계산이론을 통해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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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험과 지각된 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 다. 라이버시 계산이론은 

사용자들이 재의 특정 행 가 래하게 될 미래

의 잠재 인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서 라이버시 

련 행 에 용하 기 때문이다(Laufer et al., 

1974). 넷째, 제조사에 한 신뢰도에 따라 지각된 

험과 지각된 혜택이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치

는지를 악하 다. 제조사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험요소  제도  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확인

하 다는 에서 학문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 연구의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개인건강기록 앱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해 극복해야 할 요인에 해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시간손실 험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손실 

험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개인건강기록 앱의 

정상 인 작동 구 과 사용자의 신체활동을 정확

하게 인지하고 기록하는 기술의 세 한 보완이 필

요하다. 한, 재 부분 앱의 용량 자체가 커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둘째, 개인건강기록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사용자가 인지하는 시간손실 험을 이기 해 

세부기 을 확인하고 제안함으로써, 시장 환경에

서 경쟁우 를 지속하기 한 발 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개인건강기록 앱 사용자들이 문

인 의학용어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는 연구 결과에 따라(정재선 등, 2019), 의학용어

에 한 충분한 설명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객의 입장에서 

개인건강기록 앱 서비스의 사용은 유용성, 상호작

용성, 자율성이라는 차별화된 혜택요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건강기록 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신뢰한

다고 볼 수 있으며, 앱 사용자에게 문 인 의료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마

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조사에 한 신

뢰가 낮을수록 앱의 제도  험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부(-)의 향을 더욱 약화시키므로 업체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한 노력과 제도  보완

이 필요하다. 기업에 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사

용자들의 앱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고, 앱의 사용

만족도도 높아지므로(최유정, 최훈, 2017), 자신이 

신뢰하는 제조사에서 만든 개인건강기록 앱일수

록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제도  험으

로부터 지속 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6.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의료시장이 모바

일 헬스 환경으로 확 되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은 개인건강기록 앱 시장 

환경에서 연구 상을 학생 집단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는 이다. 본 연구의 표본인 

학생 집단이 모바일 개인건강기록 앱 서비스 이

용자 체를 표한다고 할 수 없어 외 타당성이 

해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는 보다 체계 인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를 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 탑재된 개인건강기록 앱을 인지하면서

도 사용하지 않는 비경험자만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는 이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집단

을 상으로 앱에 한 설명만으로 설문을 진행했

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경험자 집단과 유경

험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비교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수용 항의 다양한 세

부변수(무 심, 지연, 거 , 부정  구  등)가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다른 변수에 한 

향력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이다. 향후 연구에서

는 수용 항의 세부변수들을 다  차원으로 제시

하고, 선행변수들 간의 향력을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건강기록 

앱의 수용 항과 련된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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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목시킨 연구가 지속되어 이러한 한계 을 극

복할 수 있기를 기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라이버시 계산모형을 통해 개인건강기록 앱 사

용의 수용 항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가치의 향력을 검증하 지만, 수용 항은 3.2%

의 낮은 설명력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용 항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

행요인을 고려한 련 연구가 더욱 발 할 수 있

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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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Acceptance Resistance of Personal Health 
Record Apps: Focusing on the Privacy Calculus Model

Sang Ho Kim*․Eunkyung Kang**․Sung-Byung Yang***

Abstract

The continuous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high interest in health has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in the use of health information by the public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As the medical market expands to the mobile 
health environment, many health-related apps have been created and distributed, but the acceptance rate 
is slow as it has become challenging to provide services due to various regulations. In this study, perceived 
value, perceived risk factors (psychological risk, risk of time-loss, legal risk), and perceived benefits 
(usefulness, interaction, autonomy) were derived and verified as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nce resistance 
of personal health record apps based on the privacy calculation model.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the manufacturer, how the perceived risk and perceived benefit affect the 
perceived value was verified. A survey was conducted on Korean college students who recognized the 
personal health record apps but did not use them, and 127 sample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s. 
As a result of hypothesis verification, perceived value has a negative effect on acceptance resistance, 
perceived risk (risk of time-loss) has a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benefits (usefulness, 
interaction, autonomy)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value. Trust in manufacturers 
has weakened the impact of perceived risks (legal risk) on perceived values. This study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personal health record app market 
environment by identifying and proposing detailed criteria for reducing the acceptance resistance of personal 
health record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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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Perceived Risk, Privacy Calculus Mod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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